<국경의 남쪽> 오디션 대본

역할 : 탈북녀1,2

< 연기자분들은 오디션 당일, 노메이크업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설정 : 중국 한 시골길, 큰 화물트럭이 터덜터덜거리며 시골길을 달린다. 화물칸에는 소들이빼곡히 실려 있다. 소들 사이사이에 웅크리고 숨어 있는 여자들. 
여자1
조금만 옆으로 비켜보시라요

여자2
(소 다리쪽으로 몸을 움직이며) 아..미안합니다. 

여자1
(저린 다리를 주무르며) 아아..하필이면 소달구지가 뭡니까? 

그냥 버스로 가도 될거인데…
여자2
그런 소리 마시라요. 이렇게라도 갈 수 있는게 어딘데.. 천운인줄 아시라요

여자1
   천운은 무슨 천운입네까?..

여자2
   요새 공안들 눈이 얼마나 시뻘개져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동무들은 아직도 연변에서 옴짝 달싹 못하고 숨어있다구요..

그나마 우린 소달구지에라도 몸을 싣고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여자1
그건 그렇지만…
여자2
아무 소리 말고 묵묵히 가시라요

여자1
아무리 그래도…냄새 때문에 (헛구역질 한다)

여자2
아직 고생을 덜 했구만요? 지금껏 참았드랬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라요

여자1
근데..이거이 정말 북경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여자2
그렇게 알고 나도 탄건데..

여자1
만약.. 북경 말고 딴데로 가는거면 큰일이잖습니까?

여자2
안 간다 한들 또 어카겠습니까? 그저 가보는 수 밖에…
여자1
속아서 팔려가는 여자들도 많다던데…설마 그런건 아니겠죠?

여자2
그런 재수 없는 소린 하지도 마시라요!

여자1
아니..뭐..그런 소문도 있다구요..

여자2
….

여자1
..혹시..북경에 도착하면 어디 거처라도 있습니까?

여자2
그런거 없습네다..

여자1
나랑 같구만요. 북경에 도착한다 해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여자2
저도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될지.. 그래도 연변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여자1
낫겠죠, 거긴 공안도 여기 보단 적을테고 게다가 숨을데도 훨씬 많을테고..

여자2
   빌어먹더래도 연변보단 낫겠죠. 
